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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문명을 바이오에너지 문명으로
브라질, 에탄올․바이오디젤 투자 확대 … 바이오디젤 2% 혼합 의무화

브라질 정부가 유력한 대체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탄올(Ethanol)과 바이오디젤에 대한 전략적 투자

를 더욱 확대할 뜻을 밝혀 주목된다.

루이스 카를로스 게데스 핀토 브라질 농업부 장관은 최근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농업 및 바이오 에너지 전

시회>에 참석, “브라질은 에탄올 및 바이오디젤 개발을 위한 투자를 계속 확대해 대체에너지 분야에서 세계적

인 선두국가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회는 브라질은 물론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월29일까지 계속될 예정이

다.

게데스 핀토 장관은 “브라질은 이미 바이오에너지 개발과 관련해 충분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대체에너지 

분야에서 브라질의 지도적 위치를 강화해줄 것”이라고 말하고 “브라질은 석유 문명을 바이오에너지 문명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브라질이 피마자, 해바라기, 콩 등 채유 식물을 통한 바이오디젤 생산을 국가적 우선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2008년부터 기존 디젤연료에 바이오디젤을 2%씩 의무적으로 혼합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 바이오디젤의 연간 소비량이 400억리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브라질 정부는 에탄올 및 바이오디젤의 소비량 증가에 대비해 2007년 말까지 3600만헤알(약 1700만달러)을 

투자해 국립 농업․에너지연구소를 설립하고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농산물을 발굴하도록 할 방침이다.

에탄올 및 바이오디젤을 대량생산하기 위해 경작지를 확대하면 삼림파괴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투자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파괴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

고 반박했다.

또 “브라질에서는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의 40%, 신규생산 자동차의 80%가 가솔린과 에탄올을 혼합사용하는 

플렉스 자동차”라는 점을 들고 “에탄올 생산은 브라질을 석유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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